
미시세계와 거시세계
2. 개미와 고래:  크기 속의 과학

유재준 (jyu@phya.snu.ac.kr)
http://phya.snu.ac.kr/~mi_ma/

개미와 고래??



고래만한 개미가 있을 수 있을까?

Starship Troopers (1997)

거대한 공룡은 어떤 모양이었을까?

공룡과 개미의 모양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은?



공룡과 개미의 다리 굵기는?

공룡 다리 굵기는
몸집의 크기에 비
례(?)해 커져야

한다.
왜 그럴까?

Scaling Law???

몸무게 (질량) =  밀도 x 부피
부피 = L3

다리의 단면적 A = L2

만일 다리의 버티는 힘이 단면적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면,
힘 = L2

힘 / 질량 = L2 / L3 = 1/L
크기가 클수록 다리로 버티는 힘에 의한

가속도는 0으로 작아진다.



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큰 동물은
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일까?

다리의 단면적을 몸집에 비해 크게 만든다.
몸을 지탱하기 위한 공룡의 다리는 거의 몸집 크기만한
크기를 유지해야 한다.

몸 전체를 다리로 만들어 버린다. 
물 속으로 들어가 몸 전체를 다리처럼 사용한다.

아니면, …. 

이제 고래만하게 커진 개미를 상상해 보자…

어떤 모양을 갖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“왕” 개미의 모습
일까?
반대로 고래가 개미만하게 작아진다면 어떨까?

사람이 피 속의 “적혈구” 크기로 변한다면 어떤 모양을
갖게 될까?  
마찬가지로 자전거를 “적혈구” 크기로 작게 만든다면 어
떻게 만들어야 할까?


